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東醫壽世保元에서의 修行觀과 關易
임 명 진 �*

서 론

束醫좋世保元의 性命論은 天機와 �A필의 二元構

造와 그에따른 며元構造의 연속이다 �. 이제마의 사

람관 性情 �, 職船에 대한 모든 관점이 四라는 틀을

가지는 것이다 �. 우리는 패러다임의 세계속에서 살

고 있고�, 그 패러다임
�I�)
속에서는 밖의 세계를 이해

할수 없다�. 서양의 유물주의와 기계적 패러다임속

에서는 陰陽과 五行의 언어가 살아남을 수 없고 �,

시도되더라도 왜곡이 심할 것이다 �. 우리는 한의학

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서양적 세계관에서 빠져

나와야 하는데�, 거기에는 많은 고충이 따른다 �. 이

것은 특히 언어의 통일성에 의해 더욱 어려워지는

데 예를 들연 한의학의 府과 서양의학의 �l�i�v�e�r 를 번

역한 간은 비슷한 일면이 있지만 다르다 �. 흑자는
하나의 몸을 보고 어떻게 다른 말이 나올수 있느냐

고 말을하지만 그것은 현상이 곧 실체라고 생각하

는데서 발생하는 오류다 �. 여기서 실체라는 것은 말

그대로 사물의 본체다 �. 사물은 곧 인식의 대상이

며 �, 이는 ‘所以任物者謂之心也
�2�) ’라는 말에서 보이

듯이 인식의 주세는 心 �, 즉 �, 나이며 �, 대상은 物인

것이다�. 만약 心을 존재와 인식의 관계에서 제외시

켜버리면 위와 같은 시비가 생기게 되지만 우리는

대상을 인식할 때 현상을 따라 그의 본처�l 를 유추하

는 것이다 �. 이 말은 곧 �, 현상은 실체를 파악하는 재

료일 뿐이며 �, 인식주체의 관점에따라 다양하게 설

�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�3학년 �.
�1�. 패러다임 ’은토마스 문의 �f과학혁명의 구조』에서처음 등장하는 말로서 �, 이 글에서는 이후에 세계관이라는 말로 대체

한다 �.
�2�. 랩범�內經팝樞훌解 �. 木神篇�j 楊쩌 �t傑編팎 대성출판사 �1�9�9�0 �p�. �8�5�.
�3�. 속성과 현상의 개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통해 쉽게 이해할수 있다�. 용이라는 딸을 예로 들어보자�. 봄은 시간을

표현한 딸로써 이개념은 다양한 공간적 현상을 토대로 형성된 개념이다 �. 땅에서 아지랑이가 펴고 �, 죽었던 풀이 다시

돋고 �, 기후가 정점 따뜻해지는 등 이틀은 감각으로 파악되는 현상이다 �. 이렇게 형성된 옴이라는 속성은 자연이라는

실제의 한단면을 설명한 것이 다 �. 여기서 옴이라는 시간은 엄빌히 설체가 아니다 �. 사계절중에서 이것이 봄이라고 말

할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것도 아니다 �. 대신 공간적 변화를 통한 정보를 이용해서 추정할수 있는 것 뿐이 다 �. 이처럼
우리는 현상을 풍해 봄이라는 개념을 만플었듯이 이 간이과는 개념을 만든것이고 �, 간은 또한 사람이라는 실세의 한단

변인 것이다 �.
원광대 성강경교수님께서 심계 강의시간에 해주신 비유이다 �.

�1�6�9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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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되어질수 있다는 것이다�. 府의 경우를 분석해 보

자면 서양의학의 간은 감각적인 현상의 기술이라고

할 수 있다 �. 반면에 한의학의 府은 하나의 실체내

에 존재하는 木이라는 속성을 말한다
�3�)

하나의 세계관에서 다른 세계관으로 옮겨간다는

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지만 �, 여러 가지 세계관을 이

해한다는 것은 실체에 더욱 접근하는 방편이 될 수

도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�.

이제마의 사상의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이와

같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.이

四象이라는 말이 본래 『잊�,�*월에서 기원한것이고 �,

이제마의 장부론도 기존 한의학의 용어와 같기 때

문에 주역철학과 한의학의 五行生理와의 혼란이 야

기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�. 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

용어의 개념은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 비슷한점

과 틀린점을 모두 가진다는 것이고 �, 진정 올바른

이해는 이제마가 가진 세계관을 가지고 사상의학을

바라볼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�.
이제마의 사원구조를 四元的 틀로 바라본다고 하

지만 여기에는 이러한 도구개념
�5�)
들이 나올수 있는

기본적인 개념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�. 이러한 기

본적 전제가 바로 陰陽
�6�)
이며 �, 陰陽은 周易이든 �,

기존 한의학이든 �, 사상의학이든 동일한 개념과 의

의를 가진다 �. �I졸陽의 논술에서 빠지지 않는 ‘太행’

도 또한 변하지 않는 도구개념인데 �, 앞으로 서술하

려는 이제마의 수행관에서 빠질수 없는 위치를 차

지한다 �. 이 글에서 말하려고하는 것은 결론적으로

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이제마의 修行觀이며 �, 陰陽

과 太極의 개염으로 그것을 셜명하려고 한다�. 修行
은 문자상으로는 행동을 닦아나가는 것인데 사실상

으로는 마음의 수련인것이다 �. 마음과 몸은 결국 하

나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말이라고도 하겠다 �. 따라
서 수행은 건강이라는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

이기도 하다�. 수행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볼수

있는데 여기서 건강은 펼수적인 과정이자 목표이기

도 하다 �. 그런연에서 性情에 의한 장부생라는 ‘수

행적 의학관’의 보다 진보된 이론이라고 하겠다 �.
과연 束醫꿇世保元에서는 건강함을 무엇이라고 규

정했으며 �,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

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�. 먼저 陰陽과 太極의 의

미를 알아보고 �, 東醫좁世保元에서의 내용을 살펴는

순서로 진행하겠다 �.

樓陽의 철학적 배경

�F說文解字註�J�7�) 첫머리에
‘�- ’에 대한 내용이 있

다 �. “오직 처음에는 太極이 있었는데 -에서 道가

생기고 �, 천지가 분화된후 만물이 생성되었다 �" �r易

�*
윌의 緊홈￥�{훨 �1�:�. 에서도 “易에는太極이있고 �, 이것

이 곧 兩懷를 생하고 �, 兩 �{義는 四象을 낳고 �, 며象은

�4�. 여기서는 이제마가 독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상의학을 만들었거나�, 아니연 세계관은 달라지지않았더라도 새로

운 도구개념들을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시켰다 �.
�5�. 도구개념에서 도구란 실체를 표현하기 위해 정한 술어들을 말하는데 맑心牌

�|
뼈뽑 �, 氣血精神 등을 말한다�. 서양의학에서

도 세포니 기관이니 하는 것이 바로 도구들이다 �. 이플 도구들은 상위 개념인 각각의 세계관에 의해 탄생하고 규정된

것으로 언어의 기본적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 다필자가 도구개념을 접한 것은 경회대 박찬국교수님의 �r
한의학 특

강�; 에서였고 �, 경희대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지는 �r교육과정 혁신되어야한다 �1�.�; 라는 소책자에서도 참고하였다 �. 여기서의
‘도구’란금오 김홍경선생님이 말하시는 ‘시설’의개념과 같다 �.

�6�. 陰陽이 다양한 시대의 여러 저작들에서 공통석인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것은 陰陽이 단순히 도구개념만이 아니라 하

나의 방법론으로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�.
�7�. �.

’ �l�i�H�J�J�i�: 뼈 �. �;�{�i�i�L 於 �-�.�. �J필分 �7���f 也 �. �i�t 成폐物 �. ’ �F說文解킹”‘ �1�- 찌 �r �i�i�'�f�1 피검�I�, 따王웠 �H �p�.�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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八환를 낳았다
≫

고 한것이 나 �r�, 老子 遺德
�*
월에서 “道

�'�-�. -으 �1날 �7�1 �-�.�Q�.�- 르 냥 �� �-�� �= 으 나 �-�. �-
τ�- �-�a�: 융一�.�!�.�.�, �-�L�: �-�2 ���J�.�!�,�.�,

�-�"�'�C�' �-�=�-�"�'�2
τ ���, 二二

은 만물을 낳았다
≫

고 한것둥은 일맥상통하는 우주

의 생성론적인 셜영이다 �. 홈容川은 다음과 같이 말

하였다 �. “천지가 분화되기 전에는 만물이 없었다 �.
사랍이 누가 이를 보았겠는가 �? 성인이 원시로 되돌

렸다 �. 유형에서 무형으로 감에 따라 천지의

시초를 알게 되었다 �. 시초는 元氣가 한덩어리로 뭉

쳐 이름하기 곤란하여 ‘太極’이라고하였다
≫ 8)

이

와같이 만물의 기원으로서 -을 주장하면서 �, 太極

을 말하였다 �. 太란 그 큼이 극대화하여 그이상 없

다는 뜻이고 �, 極이란 至極하다는 듯이다 �. 즉 太極

이란 다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며 �, 極도 없

는 것이라고 한다�. 주렴계의 『太極圖說』을빼놓고

태극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�, 여기서는 ‘無極而太

極’이라는부분이 나온다 �. 이는 극대와 극소가 서

로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無極은 사실상 無이고 �,

太極은 有를 말한다�.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無極이

후에 太極이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그런 생성

론적 관점은 이 구절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�.
無極과 太極의 논쟁은 오랜동안 이어져왔는데 이는

無와 有에 대한 인식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니란

것을 말해준다�. 사실 『太極圖說』의내용도 본래는

‘엄無極而월太極’또는 ‘無極而生太極’이라는원문

을 朱子가 개찬하여 ‘無極而太極’이라고쳤다는 설

도 있다 �. 朱子가 이러한 말로 바꾼데에는 문헌학상

의 문제보다도 철학적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

로 이해되고 있다 �9�) �r
類經圖題』 ‘太極圖論’에 보면

‘老子티 無名天 �i따之始 有名天地之母
’ �1�0�) 라는 말이

있는데 �, 이는 우리의 인식영역내에서는 有에서 시

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

인다 �. 王船山 �I�l�)
의 嘴子正豪핍에 보연 ‘無라는것

은 없으며 �, 사람이 無로 보는 것은 모두 有이다
’ �1�2�)

라고 밝힌데서 有無에대한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를

볼수 있다 �. 朱子의 의도는 이러한 有無에대한 철학

적 정의를 내리려고 한것이다 �. 어씻든 천지만물의

시초를 太極으로 본것이며 �, 이는 無와 有의 인식 �-

이는 논리적 인식 �, 즉 객관화한 대상의 인식이 아

니라 주객의 통일에서 오는 인식으로 보아진다 -이
동시에 이루어져야 이해가 가능한것이라는 것을 알

수 있다 �. 만일 太極을 위와같이 생명의 기원이라고

한다연 이후 陰陽五行說에서의 그 의의와 위치는

대단하다고 할것이다 �.
우리는 위에서 『易

�*
휩의 ‘易有太極是生兩橫 兩

�{義生며象 四象生 �A封’라는 원문을 인용했는데 여기

의 兩優는 곧 陰陽을 말하는 것이다 �. ‘太極에서 兩

憐가 생겨난다’고 했는데 이 ‘生’의의미를 王船山

은 생성론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�, 그

저 그곳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�. 다만
太極에 본래 있는 것을 兩이라 말하고 �, 四라 말하

고 �,�i�\ 이라 말한 것으로 각각의 차왼에서 진술한

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것이다�. 만약 太極 �, 兩 �f義 �,

때象 �, 八함사이가 부모-자식의관계가 이뤄진다면

이 사이에는 단절이 생기는 것이며�, 곧 太極만이

�8�. �r사주와 한의학」種義明합 �(짧江出版 �f�f�d�:�) �p�.�1�9�.
�9�. �r주역이란 무엇인가 �?�J 다까다 아쓰시著 �(轉江出版『며 �p�.�1�0�2�.

�1�0�. �(대성출판사 �) �p�.�l�1�.

�1�1�. 王船 �l�/�j�, 이릎은 夫之 �. 명나라 말기 폐딴 �4�7 년 �(�6�1�9�) �9월 �1 일 뼈南省의 術陽에서 태어나 �, 청나라 초기 康熙 �3�1 년
�(�1�6�9�2�) �1 월 �2일 �7�4 세를 일기로 생을 마친다 �. 만년 형양의 서북에 있는 �E���f�h�l�J 기습 �, 상서초당에 있었기 때문에 스

스로 호를 船 �I�1�J 이 라 하였다 �. 字는 而農 �.
�1�2�. �r주역이란 무엇인가죄 다카다 아쓰시딴 �(轉江出版띠止�) �p�.�1�0�6�.

�- �1�7�1 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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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고 兩優가 없을 때 �, 兩 �{義만 있고 四象이 없을 때 �,

四象만 있고 八화가 없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다 �.
즉 太極과 兩懷 �, 며象 �, 八화는 하나이며 �, ‘다양한

일연’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�. 이는 곧 太極이란 근

본적 이치이연서도 현실과 유리된 것이 아님을 셜

명하는 논증이라고 하겠다 �. 兩 �{義란 太趣속에 갖추

어져 있는 陰陽의 兩측면인데 �, 그것을 �{義라한는 것

은 그것이 常道를 스스로 간직하고 �, 규법을 스스로

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�1�3�1 兩橫가 太極의 상

태를 견지한다는 것은 동적평형의 상태
�1�4�)
라고 말

할수 있는데 �, 이는 실재를 연속적으로 유통하고 변

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�, 그것의 궁극적 본질을 道 �,

太極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�. 우리가 관찰하는

모든 현상은 이 우주적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

며 �, 따라서 본질적으로 역동적이다 �. 이 현상이라는

것은 또한 우리의 인식이며 �, 인식은 陰陽으로서 이

루어지게 된다 �. 대상에 대한 차별이 곧 인식인데

현상은 이러한 차별의 연속인 것이다 �. 중요한 것은

모든 것이 이러한 빼極의 연속적 진동이 단절없이

진행되고 �, 이 상반적인 것들이 서로 다른 범주에

속하는 것이 아니라 全一한것의 兩極이라는 것이

다 �. 兩極은 陰陽이며 �, 全-은 太極이다 �. 이 兩極은

乾坤 �, 動靜 �, 剛柔 �, 寒熱 �,�1�: 下 �, 生死 �, 男女 �, 日 月 �,

淸園등으로 표현되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성질을 가

진다�. 결국 모든 것은 陰陽으로 나닐수 있으며 �, 이

는 자연현상뿐 아니라 문화 �, 윤리에도 적용되는 것

이다�. 더 나아가서는 �|쏟陽의 역동적 평형 �, 즉 �l찮陽

和平을 사회적 이상으로 삼게된 것이다 �.
『易

�*
쪼�J 의

‘-陰 �- -陽之謂 �,효”라고 한 것은 이러

한 역동적 평형의 상태�, 현상 배후에 있는 太뺑.의

작용을 말한 것이다 �.
만물이 極하연 變한다는 ‘陰極生陽 陽極生陰 ’의

내용도 단순히 陰이 다하여 陽이 나타난다는 것이

아니다 �. 왜냐하면 �, 만약 모든 것이 이처럼 변화한

다연 그 조화됨을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

다 �. 여기서의 ‘極’은太極의 의미로 너무 커서 極이

없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�. 다시 말하연 太極안

에서 動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�. 이렇게 �P숲陽이라

는 것은 대립과 통일이 있는 두 개의 연인 것이다 �.
결국 이 대립과 상호작용은 우주만물의 부단한 운

동과 생성변동의 원동력이자 �, 자연의 규율을 파악

하는 인식의 근거가 된다 �. 이와 같은 陰陽의 속성

을 정리하자연 다음과 같다 �.
첫째 �, 全 -性. 이것은 앞에서도 계속 말했듯이

모든 대상이 비록 두 개로 갈라져있지만 두 개가

합해질 때 완전한 상태로 된다는 것과 일체라는 원

리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�.
둘째 �, 對↑힘生 �. 이것이 相生相克의 원리로써 상대

와 시간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것이다 �. 대바되는
상대가 바뀌면서 상대를 대립하고 조화하는 것이

다 �.
셋째 �, 統-性 �. 동일사물내부에 존재하는 대립된

사물의 양면이거나 �, 두 개의 대립된 사물이 상호자

생하는 것으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존재할수 없는

것을 말한다 �.
全一性이란 결국 太極의 작용이고 �, 對待와 統一

은 이러한 全-性의 陰陽的 兩面이라고 할수 있다 �.
�U옹陽�은 이 와같이 全 -的이 면서 도 ‘변動한다는 특

성을 가지는데 �. ��숲陽의 변화와 발전은 分化와 消長

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�. 分化란 온갖 사물속에 �P쓸

�1�3�. �"�(주역이란 무엇인가강 �p�.�1�0�8�.
�1�4 여기서 보이는 역동적이거나 진동이라는 물리학적인 표현들은 �?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�r�J�.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

상-을 지은 �F�. 카프라의 언어를 빌린것이다 �.
�F�i�. �'�J 쩌ι�l τ �t�I ‘ 따 �n후찌 �(�'�f�i 文社 �) �p�. �5�5�3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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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東흩흉훌 �t�i�t�f 훌元에서의 修行엎과 陰陽 �-

과 陽의 兩而이 있고 �, 또한 그 내부에도 陰과 陽의

대렵된 사물이 있어 계속 나누어짐을 말하고 �, 消長

이란 말그대로 進退消長하는 것으로 陰陽의 지속적

인 진동을 말하며 �, 이로써 偏盛偏哀를 막게 된다 �.
四象과 八함는 陰陽과 다른 것이 없다 �r類經펜�l

훨 陰陽體 �{亂에 보면 “兩�{義를 말미암아 띠象이 있

고 �, 四象을 말미암아 五行이 있다 �. 程子가 말하기

를 四象이라는 것은 陰陽때�I�J柔를 말한다 �" �1�6�)
고 하였

다 �. 즉 �, 陰陽이 氣의 多少가 생겨 분화된 것이 四象

이라는 것으로 부동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�. 太
陽 �, 少陽 �, 太陰 �, 少陰의 �4가지로 나뒤며�, 이는 五

行과 운동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�. 즉 �, 五行

은 四象이라는 陰陽의 분화상태가 土의 작용으로

운동을 하게된 것이며 �, 이러한 운동성의 표현으로

木 �, 火 �, 土 �, 金 �, 水라는 도구개념이 또한 설정된 것

이다�. 四家과 五行의 관계를 다른 말로는 體用의

관계로도 표현할수 있는데 �, 띠象이라는 그릇 �(뚫�) 이

있다면 이들은 五行의 특성을 가지고 운동하면서

현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�. 즉 �, 두 개념은 표현하고

자 하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수도 있다 �. 표行의
근본속성은 운동에 있고 �, 그렇기 때문에 ‘行’이라

는 말이 붙게 된 것이다 �. 이들의 운동은 혼자만의

운동이 아니라 陰陽이 그렇듯이 상호관계에서 일어

나는 生克의 운동이다 �. 生과 克은 자연의 질서요 �,

인체의 생리다 �. 生克의 내용은 河圖와 洛뽑에서 보

여지는데 이러한 生克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공존한

다는 생명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�. 다섯으로 대별

되는 분화상은 결국 관계로서 파악되는 것이며 �, 이

관계는 우주자연의 전체를 위해서만 운동한다 �. 즉 �,

이 또한 太極의 작용하에 있는 것이다 �.
며象과 八함 �, 그리고 五行은 각기 고유한 의미가

있으며 �, 이들은 陰陽의 各註에 비유될 정도로 陰陽

그 이상은 아닌 것이다 �. 그리고 그 뒤에는 太極이

있다�.

東醫훌훌世保元에서 보이는 이제마의 건강관

이제마에게 있어서의 가장 건강한 사람은 철釋과

같은 성인이다 �. 다시 말하면 활짧과 같은 知와 行

이 이루어져야 진정 건강한것이고 �, 그것은 喜愁哀

樂이 中�l꿇에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�. 이제마는
「性命論」에서天機와 �A팔과 나누어 사람에게 내재

되어 있는 필연적 세계와 선택적 세계를 구분했는

데�, 이는 先天의 세계와 後天의 세계로도 설명되어

진다 �. 天機와 �A事이 단순히 자연과 인간이 라는 이

분법적인 개념을 넘어서 �, 잠재된 가능성의 세계와

드러난 행위의 세계라는 것이다 �1�7�1 �r性命論」말미에

보여지는 知行의 개념을 보면 남의 선행을 좋아하

면서 나도 선행할줄 아는 것을 지극한 天性의 德이

라고 하고 �, 남의 악행을 미워하면서 나는 결코 악

행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天命의 道라고 했다 �.
그러면서 知行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道와 德이고 �,

펴와 德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仁과 및이니 道

德이 다른 것이 아니라 知行이요 �, 性命이 다름아니

라 知行이라는 것이다 �1���1 天機와 �A팎 �, 德과 �,효 �, 훗�u
와 行 �, 性과 命�, 心과 身이 다 같은 원리로 이루어

진 관계라는 것이다 �. 이들을 하나로 귀납하여 性命

이라 한것인데 이제마는 이 命을 설명하기를 ‘命이

�1�6�.
‘

�m에 �f�M�f�i�j�� 띠象 �. �n�i�l 띠찢 �f�f�r�i�t�i�h�. 짜 �+�n�. 때 �%칸 �. 따陽빼 �I�J �5�: �i�l�i
‘ �(대성출판사 �) �p�.�1�2�.

�1�7�. 잠재성 �(�p�o�t�e�n�t�i�a�l�i�t�y�) 와 실현처�I �(�a�c�t�u�a�l�i�t�y�) 는 天憐와 �A빙에 대한 김용옥선생님의 언어를 빌린 것 입니다 �r도올동

의수세보원강룬�J

�1�8�. 꺼 �Aι �f�f�i�.�r�f�y�j 我꺼、之싼칸 �.�L�"�.�.�.�l�:�.

‘ �/�1�, 긴헌따 필 �/＼ι �j관 �r�f�y�j ���X�'�� ‘개、 �f�j�'�, 단휴 �I�E���n 之 �lι마 �. 처 �J�i�'�T�U�i�U�I�) �;�r�d 흔 �i�l�i�. �;�1�1 �i현 �I�£�U�I�] �f�- 빙’也 �. �;�I�i

�i흥非他 �X�f�J�h�i�l�i�. ’예 ���i�J���1 他 �)�;�u�i�t 띠
’ �r�[ 앤 �%’잃휴때、 �l빠 �p�. �3�2�- �3�3�.

�1�7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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란 命數 �, 즉 운영이니 善行을 하연 命數는 저절로

아름답고 �, 惡行을 하연 命數는 저절로 나빠질 것이

니 점치고 무당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

일이라고 했다
�1�9�) ’

따라서 �, 性은 知요 �, 命은 行이라

는 것이다 �. 이러한 관계 陰陽의 속성중 통일성에

해당하는 것으로 性과 命은 함께 겸비되어야 하는

것이다 �. 이것을 표현한 것이 「性命論」의慧쩔과 업

業에 대한 설명이다 �. ‘하늘이 萬民을 내실때에 性

은 慧짧으로 마련해 주었으니 萬民의 삶에 있어서

慧짧이 있으면 살고 현텔이 없으면 죽는다 �. 慧했이
란 德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�. 命으로서는
엄業을 마련해 주었으니 엄業이 있으면 살고�, 엄業

이 없으면 죽게된다 �. 엄業이란 道가 생겨나게 하는

것이기도 하다 �. 어질고 �, 의롭고 �, 질서있고 �, 지혜있

고 �, 충성하고 �, 효도하고 �, 친구를 사랑하고 �, 공경하

는등 온갖 善行은 다 慧짤에서 나오고 �, 선비 �, 농사 �,

공업 �, 상업 �, 밭갈이 �, 주택 �, 국토 �, 나라 등의 모든

소용은 다 自業에서 나온다.’ 201고 한 것은 性과 命

이 사람의 두 단면이지만 이 둘은 합쳐져야만 살수

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�. 이처럼 이제마는 性과

命의 내용을 나열하면서 인체의 앞쪽에는 耳目웰口

와 體觸版을 인체의 뒤쪽에는 뼈牌빠’뿔과頭텀 �R쫓햄

을 언급하고 �, 이를 陣뻐 �.�A 體生理化 하였다�. 뼈牌
�!�I�f 딸은 편惡、을耳텀뭘 �r�:�J 는 好善하기 때문에 본래

갖춰진 정상생리라면 �a원�X쨌 �� 은 ���j�H�, 、을 頭탑體뿜은

월、行을 드러낼수 있기 때문에 수행의 정도에 따라

善도되고 �, 惡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�. 중요한 것은

이들이 중앙의 太極인 心어�l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

며 �, 흉흉과 같은 뿔 �A의 知行이 가능하려연 이러한

다양한 변화가능성을 心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

다 �.
이제마는 뿔 �A을 이상으로 삼고 聖 �A에 대한 논

술은 다음과 같이 했다 �r며端論」에서 ‘五陣의心은

중앙의 太極이고 �, 五藏의 뼈牌 �!�I�f 뽑은 四綠의 때象

이다 �. 聖 �A은 중앙의 太極이 聚 �A의 太極에 높이

솟아 있고 �, 며維의 며象은 聖 �A의 四象이 짧 �A의

四象과 샅샅이 통해있다 �.�.�. 聖 �A의 마음에 욕심이

없다는 것은 老莊과 佛家의 淸훔寂滅하는 無했이

아니라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근심하는 고로

자기자신의 욕심을 거들떠 볼 겨를이 없는 것이

다 �'�2�1�1 라고 말하고 �, ‘깊이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음

을 걱정하여 자기자신의 욕심을 거들떠 볼 겨를이

없는 자는 반드시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

기를 게을려 하지 않을 것이다 �. 배우기를 싫어하지

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성인은 욕

심이 없다는 것이다 �. 털끝만큼이라도 자기자신의

욕심이 있다연 그것은 훌흉의 마음이 아니다�. 잠시
라도 천하를 걱정하지 않는다연 그것은 공자맹자의

마음이 아닌 것이다 �.
’ �2�2�) 라고 하였다 �. 이 내용은 딸

�A의 건강함은 無愁에서 비롯되는데 혼자만의 건강

이 아니라 萬 �A의 건강을 걱정하는 경지를 말한 것

이다 �. 老莊과 佛敎의 無했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

�1�9�. ‘命者命數也 혐行 ���I�J 命數 �E�J�X 也 굉냐�T���I�J 命했自惡也 不待 �h 월而可知也’ �r며 �*醫짱 �!힘옮�J�p�.�3�4�.

�2�0�. ‘天生萬民性以월했 萬κ之生 �t�h 有현짤 ���I�J 生 뺀 �t�'�(�f�W 死 뭘짜者德之所�L�I�t�+�: �t�h 天生 �l힘民命以검業萬民之生也 有벼業 ���I�J�'�:�J�:�:�-

뺏自業 �M�1�J�}�,�E 며業휴 �;�l�i 之所有生也 仁짧떠첩�"
‘�E‘좋-友↑잉 �S엄般百휩 皆바於 �m￥ �-�:�J�: 많工商田 �;�t�l�r�, 國 �i쯤般�E며 흙 �H�.�\�1�I�: 、딩業’

�r며찢뽑헬 �!횡�i�:�;�.�.�"굶�J�P�. �3�0�- �3�1�.

�2�1�. ‘五磁之心中싸之�t 뼈也 권뼈之빠牌 �!�I�f�' 칩며維之四家也 中씻之太極 및’�I�\�, 之太뻐高出 �K빨 �A之太極 也 四짧之때象 및 �l＼之

四 ���{�t�; 면 �Y 、

�'�f�f�<�.�A 之며家也
�.�.�. 팔 �A之心照낀 �j�;�;�f�. 非 �r려 �(뛰§滅 ���n�:�t�f 뼈之無산 也 및 �A之心 �1차훌天下之不펴 故非 �H�! 無상也 까、

才�;�J���1 及於-己之 �t얀也
‘ �?
四 �%선짧꽉 �I京

�"
혐�J�P�. �3�9�. �4�4�.

�2�2�.
‘

�i�l�-�S�1 天 �T之不꺼 �r�l�r�i�;�.�j�. 때�; 及於 다之깐�:칸
�,
ι꽉不 �' �"�I�I씨�i�i���� 不 �1훈也 핑不 �I�J�R�i�f�I�1 敎不

�{흉켠�;�. ���I�J 괜�'�} ＼之無산也 팔有-己之삼 ���I�J���r

�A
’

�C’싸 �:�z�'�.�L 、빈 �'�I�'�1�f�� 、天 �i�" 之깊 �H�I�H�H�L�r�h�, ν�Z心也
’ �?
며 �a�,�l�'�3�'�1 찜�;�.�l 띠‘ �i�i�f�t�U���p�.�4�4�.

�- �1�7�4 �-



�- 훌짧홉世保元에서의 修行뽑과 陰陽 �-

로 흐르는 것이 本意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실제

많이 보여왔던 것은 사실이다 �. 중요한 것은 관계를

중요시하고 �, 전체의 발전이 자신의 발전과 같다는

공존성의 원칙이다 �. 陰陽이 상호 통일 �, 대립해야

존재가 가능하듯이 뿔�A의 마음은 짧 �A과 함께하는

陰陽 �, 그 자체인 것이다 �. 이런 이제마의 이상향이

사상의학을 윤리적 사회의학으로 자리잡게되는 이

유인것이다 �.

이제마의 수행방법

이제마는 『굶子盡心章句 갑에 있는 ‘存其�L、養

其性所以事天也 홉不흉�f�l�� 身以候之所以立命也
’ �2�3�1 를

인용하여 성인이 되는 길을 ‘存其�L、餐其性 �, 修其身

立其命’으로요약했다 �r性命論」에서 ‘사람들의 �,

應�, 簡 �, 服중에는 세상을 속여 보려는 마음이 늘 숨

겨져 있으니 자기의 본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

성품을 기른 연후에야 쫓�, 釋같이 지혜롭게 될 수

가 있는 것이다 �. 사람들의 頭 �, 탑 �, 體 �, 뽑 밑에는

납을 속이려는 마음이 가끔 감추어져 있으니 자신

을 가다듬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서 잘 세운 연후

에야 사람마다 쫓 �, 짧의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다 �.
’

�2이라고 하였다 �. ‘存其 �L、’이라는 것은 본래 善한 本

性을 지키는 것으로 �, 이 선한본심이라는 것이 �1�M

隱 �, 경�i���L�'�. 옮￥讓 �, 是非의 마음 �, 다시말해 仁義隔智의

四端이다 �. ‘養其性’은 이러한 인간본심의 발로인

仁義禮젤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이러한

선한본성을 길러나가는 것으로 하늘의 뜻에 따르는

일인 것이다 �. ‘修身立命’은 수양에만 힘쓰므로써

올바로 살아가연서 命이 다하기를 기다리는 것으로

부여받은 天命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�. 이처럼 이제

마의 수행법은 유학사상에서 기인한다 �.
그런데 이제마는 『굶子』의‘存其心’을‘責其�L、’

이라고 표현했다 �. 말과 소�, 매와 솔개의 비유를 통

해 責心과 혈氣가 �,�l�, 、짧과 氣勢를 어떻게 바꾸는가

를 설명했는데 �, 이것은 이제마의 실천적인 수행관

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�. 다시 말하면 본래부터 뿔 �A
으로 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며 �, 부단히

수행을 해나가면서 뿔 �A어�l 이르게 된다는 말이다 �.
知와 行이 모두 닦아서 본성을 지키는 것은 하늘의

道이며 �, 이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사

람의 道라고 한 『中庸』의말처럼 말이다
�2�5�)

또한 �r�, 띠端論」의 마지막 문단을 보자 �.
‘喜愁哀樂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일러 中이

라 하고 들어나되 모든 웬에 알맞은 것을 일러 和

라 한다 �. 훌愁哀樂이 들어나지 않는데도 항상 경계

하는 자는 차츰 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�? 또

황愁哀樂이 이미 드러나고서도 스스로 반성하는자

는 차츰 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�? ’ �2�6�1 이 문장

은 �r中 �J�i�l�t�.�] 의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항상 경계하고 �,

반성하는 자세를 말한 것인데 �, 이 또한 실천적인

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�. 이제마는 많 �A의

경지가 최고의 이상이기는 하지만 무엇이든지 알고

있고 �,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절대적 능력이 있는

�2�3�. ‘자기마음을 보존하여 本性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요 단영하거나 장수하거나 개의치 않고 폼을 닦아서 天

命을 기다림은 天命을 온전히 하는 것이니라 �. ’

�f�l�A�l 子�.�;�( 혜원출판사 �) �p�.�4�6�3�.
�2�4�. ‘人之 體觸版之 �r�p 챔世之心每每 ���,�M�k 也 存其 �L、흉其性씬後 �A암 �"�i�l�f 以쩍갚싫之 ���{�J 也 �A之頭되�體팎 之下 �I뀐民之�'�I�A�J 및행 �f�f��

써�&션�l 修其창立其命씬 �f�& �A 皆可 �J�:�)�1�' 직첼짧之行 �i�n ’ �r四찢뽑댈 �[�9�,
、 �n앓�J�P�. �2�7�.

�2�5�. ‘誠춰 天之 �,효也 波之者 �A之따也
’ �r太핑 中�I밟 �J �(청 목출판사 �) �p�,�2�3�9�.

�2�6�. ‘훈전哀찢之米發폐�Z中 發 �i떠皆中 �R�l�J 폐之 �f�O 꾀었혔찢 �o�j�;�; 發 �i�t�J�j�f�n �1�& �r�. �1�f�t 非 �i뼈近於中 �-�f�, ���f ��
’

�'�/�.�I�l�;�l�.�"�1�'�c�.�" 폈찢 �c�J�!�t 때自 �I�i 원 此非 �i뼈近
�l�I�:�'�n�n 춰乎

’

『때찢 �L
설���w 훤論�J�P�.�5�8�-�5�9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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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으로는 보지 않았다�. 세상을 근심하기 때문에 배

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�,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

다고 본 것이다 �r四象 �A 辦證論」에 보면 ‘옛날순

임금은 농사 짓는일 �, 질그릇 �, 굽는일 �, 고기 잡는 일

들을 여러 사람들에세서 얻어 배우지 않은 것이 없

지만 다 자신의 선으로 여겼으며 �, 공자는 세사람이

길을 가는데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숭이 있다고

하였으니 이로 미루어보연 천하의 모든 사람의 재

능을 성인은 반드시 널리 배우고 이를 자세히 물어

서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된

것이다 �. ’ �2�7�1 라고 했다 �. 이처럼 성인이라는 이상적

성격과 실천적 현실상은 마치 太極과 陰陽의 관계

와 같다하겠다 �. 聖 �A도 聚 �A들처럼 부족한연이 있

다는 점에서 陰陽의 분화상이 나타난다 �. 그러나 순

간순간 때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변통하는 時中의

마음은 太極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다�.

인간의 性情과 鷹略에 대한 이해와 修心 �, 治身

氣의 특징은 만물이 氣가 아닌 것이 없다는 데에

있다 �. �1�7 세기 데카르트이후로 형성되 굳어진 ‘물심

이분주의 ’에의해 생긴 마음과 물질의 분리는 陰陽

에 全一性이 빠진 상태라고 하겠다 �. 분리주의에 의

한 마음과 물질의 분리는 사실상 인간에 대한 용전

한 접근을 방해해온 것이 사실이다 �. 이러한 한계를

극복할수 있는 개념이 바로 氣이다 �. 氣의 세계에서

는 우리가 물질이라고 믿는 밥에도 뤘氣라고 하고 �,

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에도 愁氣 �, 哀氣

라고 말한다
�2�8�)
이들 성정의 기운이 인체에서 어떻

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內經영
�)

에서 보이지만 부

족한연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�. 따라서 이제마의 사

상의학에 있어서 哀愁훌樂之氣와 �8삐牌 �J�j�f 쁨의 형성

의 관계는 心身에 대한 진일보한 이론이라고 할수

있다 �.
「며端論」첫 문장에서 �A훌磁理의 �4가지 다름으로

인해서 太少陰陽 �A의 며象 �A�o�] 생기고�,�A 越ι、했의

�4가지 다름으로 인해 젊홉홈↑需�A�o�] 나누어지는 것

이 바로 그것이다 �. 四象 �A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연

‘太陽�A은 슬픈성품이 서서히 멸리 흩어지지만 화

내는 성품은 지극히 급하니 슬푼 성질이 서서이 멀

리 흩어지연 氣가 師로 들어가서 師는 더욱 왕성하

고 화냉이 지극히 급하면 氣가 府鷹을 격동시켜 府

은 더욱 깎이울 것이니 �, 太陽 �A의 陣뼈가 뼈大而 �J�j�f

小로 형성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�.
’ �3�0�)
라고 했고

나머지도 같은 원리이다 �. 이것을 심화시켜서 「據充

論」에서는 哀愁喜樂之氣의 性情을 나누고 �. �i�j폐牌 �J�j�f

휩 �, 耳텀융口 �, 天時 世會 �A倫 地方 �, 광￡務 交遇 黨

與 居處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�. 어옛든 중요한 것은

홉愁哀樂의 기운이 升降浮沈의 힘을 가지며 �, 뼈牌

府합의 四隨도 결국 升降浮沈의 힘으로 형성되고 �,

유지된다는 것이다 �. 이렇게 되면 몸을 통해 마음을

다스렬수도 있고 �, 마음을 통해 몸을 다스혈수도 있

�2�7�. .大짧 自材採隔‘뼈 빼、非�J�t�.�{ 짧 �A以짝휩 夫子 티三�A行 必有我師 以�U않�X之 �Q�I�] 天下였 �A之 �;채 �g �'�}���A
�'
따따헬짧問而薰之故

大 �f�h�i�f�I�J�i�h
’ �T
四찢뽑칭�4原‘論�J�P�.�1�4�3�-�1�4�4�.

�2�8�. 한의학은 이것을 통해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몽과 마음의 상관의학을 실현낼것으로기대된다�. 그러나 비록 현재 주

류를 이루고 있는 서양의학에서는 찾기 힘든 개념이지만 한의학에서도 그리 자세히 연구된 분야는 사실상 아니

다 �.
�2�9�. ‘상메장�t 깐 �Q�I�] 氣짧 컸껴�1�)장폐 영�:�Q�I�J�*�'�.�l 、�- π �Q�I�] 氣收 맞�Q�I�J�*�'�.�i�f�� �.���m�*�" 亂 창 �R�I�J���m 九싫不同 �. �.�.

’ �? 파해�內원素問譯解 쌍꽤

�"�-�I�r�O�O�'�:�: 해 ���H�{ 었編펀 대성출판사 �1�9�9�0 �p�. �3�0�4�.
�3�0�. ‘太陽人흥센 �:�J휠값 �m싣 �t폐샌 �;캉 哀�t�t�; 효 �I�r�{�R�1�]�;�a�i�H���j�r�t�r�i 써�i益싸 산↑�m�I�L 참껴 �I�J�*�\�i�W�l�H�r�t�j�j�l�f�f 젊 太陽之뼈

�}
허 所以 �f�U�� 於뻐 �:�k�1�f�f�'�1 、也

’

띠 �g�'�.���; 젠�:�.�l�J���l�i 삶 �;�p�.�4�5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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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되는 것이다 �. 心과 身 또한 性命의 관계인데 心

身의 대립과 통일규칙이 비로소 성립한 것이라고

할수 있는 것이다�. 기존의학이 외부의 원인을 중요

시했다연 사상의학은 性情과 購服의 관계를 확립했

다는데 있어서 진정한 陰陽의 겸비라고 할수 있다 �.
한의학의 치료법중에서 중요한 원칙이 虛 �Q�I�J 補요

實 �Q�I�J�i 寫며 �, 寒 �Q�I�J 熱之요 熱則寒之이다 �. 이는 병적상

태를 陰陽氣血의 不調和로 인식하는 데에서 기인하

는 것으로 사상의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�. 예를 들

연 少陰 �A의 성품과 기질은 항상 들어 앉아 있으려

하지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소음인은 그

역 량이 가히 들어 않음즉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훌￥

事를 돌이켜 보되 廣大하지 않으면 들어 앉을 수

없다고 한것이나 �, 外勝하기를 좋아하는 少陽 �A이

內守하는 것도 좋아하므로써 치우치는 마음을 없앨

수 있다고 한 것
�3�1�)
이 그것이다 �. 이러한 자기 조절

은 면밀한 관찰과 반성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�, 이것

이 사실상 수행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�.

反誠�, 獨行

이제마는 ‘存其�L、養其性 �, 修其身立其命 ’하는것

을 責心責氣라고 말하면서 수행의 방법으로 삼았

다�. 본심을 지키면서 치우치려는 마음을 끊임없이

가다듬는 것인데 �, 이것을 이제마는 「四端論」에서

값然之氣와 浩然之理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

했다�.
‘

�i꼼然之氣는 뼈牌 �)�I�f 협에서 나오고 �. �i깜然之理

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�. �{二義續智등 四購의 氣

를 넓혀 충만하게 한다면 �i告然之氣는 거기서 나온

것이요 �. 짧傳負↑需등 한마음의 욕심을 분명하게 가

려낸다면 �i쁨然之理는 거기서 나올 것이다 �. ’ �3�2�)
責心

責氣라는 것은 마음의 욕심을 분명하게 가려내는

것을 말하는 것이다 �.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

어야 하는 것이고 �, 흘로 있어도 조심하는 삶이 되

어야 할 것이다 �. 이제마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어

려운가를 『格줬훌 反誠짧』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

말했다�. ‘篇名을 誠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것은

무엇을 일컬은 것이냐 �? 나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

지 천사만사로 사기를 칠려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�.
그런데 사기를 철려고 하면 사기를 칠때마다 낭패

가 되어 더욱 곤궁해지고 더욱 굴종적 인생이 돼

버려서 할수 없이 誠으로 돌아가 스스로 경계하지

않을 수 없었다 �.
’ �3�3�)
즉 �,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으로

인해 곤궁한 삶이 계속되니까 반성하여 스스로 경

계하게 된 것이다 �. 여기서 곤궁한 삶이라는 것은

바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말한다 �. 즉 �, 陰陽의 조

화가 깨진 것이다 �. 단순히 寒熱이나 經絡의 기운이

아니라 마음의 사용이 편급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

다�. 이제마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더욱 구체적인

실천방안을 『格致훌 獨行篇」에서또한 말하고 있

다�. ‘내가 이 編의 이름을 獨行이라 한 것은 무슨

뜻인가 �? 어떠한 대상을 좋아하되 좋아하는 대상의

추한 측면을 알면 가운데 서서 치우침이 없다�. 추
해서 싫어하지만 그 추해서 싫어하는 대상이라 할

�3�1�. ‘少陰之風댐可 �f�f�T�j�J�� 也 엄�R其얹而不 �i�l�L 不 ���t�� 也 少陽之 �A雖 �m�� 將亦효 �|칙守若全 �9�1�-�7�H�?�i�P�I�J 偏私 之心
�,
ι過也

’ 『사상

의학원론�J �p�. �7�0�. �7�2�.
�3�2�. 꼼然之정出於뻐牌 �J�I�f�' 쯤也 浩엇之쩍 �l�i�B 於心也 �{τ義禮암 �l띠뼈之싫�!훌 �i�f�i�j 充之 �H�I�J�i 농然之 �*�\ 出於此也 폐�"�J�j 했 �f�i ↑需 �-�,�(�. 、ι �,향明而웹

之 �H�1�J�i�W�r�t 之理出於此也
’ �r띠象뽑침 �l�[힘굶�J�P�.�4�3�.

�3�3�. 힘名反誠�{미펌 ���I�; 끼�i�!�:�m�: 自 �j�j�J 至老千 �,멍‘파�1‘맨、 ���j�' ι、뺏행 �f�h�H�I�J�i 챔 �f돼없떠 �,항困 �I협 不得 �E反於 �M�.�i�f�u 법팍 �i�l�i
’ �r�t 찍致필�J�P�.�5�7 �- 일

반적으로 반성이라고 하면 �I�l�. 찜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마는 �k빠이라고 했다�. 돌아보는 행위자세는 가치판단을 내

렬수 없는 상태이지만 돌이켜 빠을 지킨다는 것은 처�l와 行의 �4�.�-�I�I 을 의미한다 �.

�- �1�7�7



�- 사상의학회지 제�9권 제 �1호 �1�9�9�7 �-

지 라도 반드시 아름다운 측면을 알면 같이 和同하

면서도 매치지 않는다 �. 이와같이 사는 사람은 스스

로 그러하게 홀로 가게된다 �. 그렇게 흘로 세상을

갈 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�. ’ �3�4�)

모든 것이 陰陽의 양면을 가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

의 상태에 따라서 치우친 한연만 보기가 쉽다 �. 만
약 두가지 연을 다 볼줄 안다면 이는 대립상과 통

일상을 모두 볼줄아는 것이된다 �. 즉 �, 그는 陰陽의

세계를 보되 太極의 마음상태에 있는 것이다�. 이것
이야 말로 이제마 陰陽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

닐수 없다 �. 위에서 反誠을 얘기했는데 �, 誠이라는

것은 말씀‘릅’字와이룰‘成’字의결합이다 �. 말은

知요 �, 이루는 것은 行이다 �. 그래서 誠은 知行合 �-

의 경지라고 한다 �. 이것은 다시 말하면 性命의 완

전한 결합이요 �, 天과 �A의 조화 �, 德과 道의 성취인

것이다 �. 이처럼 끊임없이 돌이켜보아 陰陽의 조화

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제마의 수행관의 핵심인

것이다 �.

결 로

塞줬之馬라는 고사성어가 있다�. 변방의 할아버지

가 말한마리로 인해 생기는 솜비을 의연하게 대처

한다는 얘기인데 �, 결국 진정한 吉과 �1�2�9 은 없다는

결론에 이르게 되고 �, 우리가 吉한일이라고 믿는 일

이 곧 비한일의 원인이 되고�, 비한일이라고 믿는

일이 놈한 일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게되는 교훈이

담겨있다 �. 이것을 陰陽으로 설명하자연 좀 �l직이란

곧 陰陽이다 �. 이들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�, 서로

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돌아가고 �, 한발자국 떨어져

서 보연 인생이라는 太極의 한 모습인 것이다 �. 앞
서 말한

‘-陰-陽之謂道’라는 말이 곧 그것이다 �.
그렇다고 인생에 모든 것을 달관하여 무관심한

것이 능사는 아니다 �. 이제마는 이점에 있어서 �f�l효

의 無‘했을 들어 셜명했는데 聖 �A은 현실에 뛰어들

어 천하를 걱정하며 때론 배우고 �, 때론 가르치며

생활한다는 것이다 �.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말이 時

中이고�, 요즘 말로는 역동적평형이다 �.
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은 사원구조를 띠고 있으

며 이는 陰陽의 분화상과 유사하다 �. ‘운동을 통한

관계 -五行’이전인 며象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의

불변의 체질을 셜명했으며 �, 이들은 陰陽多少로서

형성된 것을 알수 있었다�. 사원구조를 이루기 전에

존재하는 天 �A�, 性命의 이원구조는 가능성과 실현

체라는 점에서 독특한 陰陽관계인데 �, 이들은 통일

성의 원칙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도 또한 알아보았

다 �. 즉 �, 性命은 함께 갖춰져야 사람이 살수 있다는

것이다�.
腦 �8땀生理 �, 病理的 측면에서는 性情의 氣와 職船

의 氣가 하나의 陰陽 �(心身의 관계 �) 이지만 氣라는

연에서 동일하다는 것과 이들의 조절이 心으로써

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했다 �. 마음이라는 것은 그

자체가 陰陽의 분화상으로도 �, 太極의 조절주체로

도 작용한다는 것인데 �, 이것이 바로 性과 情의 관

계이다 �.
실천적인 수행관으로서는 홀로 있어도 항상 살피

고 �, 경계하는 備獨과 反誠의 자세�, 그리고 �, 陰陽의

변화상속에서도 대상을 온전하게 관찰해서 �, 부족한

연은 보충하고 �, 지나친 것은 제어하는 것이 필요한

�3�4�. ‘감�i�t 뼈行�{미義 �J�l�I�; 日 �!�1�l�r�f�r�i 처�1其삼 ���I�I 中 �l�d�f�r�i 不奇.펀rfri知其됐 �I�J和而不流 �!�1�u 此者自然聞行周行者不빼心’ 햄致핏�J�p�. �1�1�5 �- 격
치고 내용의 번역은 �r도올동의수세보원강론」의 것을 인용했다 �.

�3�5�. 여기서 받한 인식의 방편플 방법론이라고 했을 때‘존재에 대한 기술은 도구라고 할수 있다�.

�- �1�7�8 �-



�- 東훌훌世保元에서의 修行흩�R과 陰陽 �-

것이다 �.
陰陽은 존재에 대한 기술이라기 보다는 인식의

방편이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
�3�5�)
따라서 �, 우리의

인식이 이루어지는 매순간에는 陰陽적 시각을 가지

고 �, 陰陽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 건

강에 이르는 길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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